
플랜트, 과당·부당경쟁 자제 결의
18개 플랜트수출협의회원 간담회 … 입찰비용 보상수준 개선 유도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18개 플랜트기업과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5개 수출지원기관들이 4월18일

팔레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해외 플랜트 수주과정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과당경쟁을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플랜트기업들은 2002년 플랜트 해외수주의 전망이 밝다고 보고 산자부 등 정부와 수출지원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김재현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플랜트수출협의회(회장 윤영석 두산중공업 부회장)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2002년 120억달러의 수주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실장은 국내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외형적 수주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출혈경쟁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물량위주의 수주보다는「수출상품 제값받기」차원의 적정 이윤을 고려한 수주활동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개척보험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적용 대상 프로젝트 규모 1억달러 이상 프로젝트 5000만달러 이상 프로젝트

부보 율 50% 이내 60% 이내

프로젝트 규모별 보험가액 한도

1억-4억달러: 2억5000만원 5000만-3억달러: 3억원

4억달러 초과: 5억원 3억-6억달러: 5억원
- 6억달러 초과: 6억원

산업자원부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자율적 움직임과 병행해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인데, 국

내기업간 Korean Consortium 구성을 장려하기 위해 입찰단계 뿐만 아니라 낙찰된 후에도 수출보험상의 우대

지원방안을 도입하고, 국내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 참가했으나 탈락한 경우 입찰비용을 보상해주는 현

행 시장개척보험도 개선할 계획이다.

Korean Consortium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부보 율 95%이내 100% 이내

보상 기간 2∼5개월 1개월 이내

보험 요율 할인 - 최대 15%까지 할인

아울러 과당 및 부당경쟁으로 수출질서를 교란한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2002년 1/4분기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은 33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92.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수주목표 120억달러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은 1999년 40억달러에서 2000년 84억달러, 2001년 101억4000만달러로 증가했다.

2001년 지역별 수주비중은 중동이 17억2000만달러로 총수주액의 63.0%, 아프리카가 5억9000만달러로 21.7%,

아시아가 5억달러로 18.4%, 북미가 4억5000만달러로 16.5%를 차지했다.

설비별로는 화공설비 21억4000만달러(전체 수주액의 64.3%), 해양설비 8억2000만달러(24.6%), 발전설비 2억

달러(6.0%)를 기록했다.



플랜트 수출협의회 간담회 참석자 명단

구분 회 사 명 참 석 자

특별회원

수출보험공사 정 헌 모 이사

KOTRA 류 종 헌 팀장
수출입은행 김 동 관 본부장

한국무역협회 김 장 한 본부장
기계산업진흥회 김 경 석 부회장

정회원

두산중공업 윤 영 석 부회장
대경기계기술 김 석 기 회장

대우인터내셔널 이 태 용 사장
한국전력기술 박 용 택 사장

현대엔지니어링 방 정 섭 사장
포스코건설 조 용 경 부사장

대림산업 김 승 칠 전무
삼성엔지니어링 장 중 영 전무

현대종합상사 유 복 열 전무
삼성물산 이 철 우 상무

삼성중공업 하 수 현 상무
현대건설 서 재 교 상무

LG건설 허 선 행 상무
LG상사 유 기 주 상무

SK건설 송 용 장 상무
대우건설 정 태 영 이사

대우조선해양 류 완 수 이사
현대중공업 이 춘 호 이사

플랜트기업별로는 현대건설이 12억2000만달러(전체 수주의 36.7%)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다음은 현

대중공업(6억8000만달러), 삼성중공업(3억8000만달러), 대우조선공업(2억8000만달러), 대우건설(2억1000만달러)

의 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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